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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육아·가사에 
경력 단절 심화

월세 100만 원 이상 매물 증가

지난해 결혼 역대 최소 ... ‘황혼이혼’ 증가

원룸이나 투·쓰리룸 등 소형주택에도 고급화 추

세가 이어지면서 월세가 100만원이 넘는 고가 매물

이 늘고 있다.

16일‘노컷뉴스’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 플랫폼‘다

방’은 전날, 지난 4일 자사 앱에 등록된 서울 지역 단

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매물을 전

수 조사한 결과, 지난 2019년 대비 월세가 100만원 

이상인 매물이 소폭 증가했고, 특히 고가 쓰리룸 매

물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결혼 건수가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또 전체 이혼은 소폭 줄었으나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들의 황혼이혼이 늘었다.

18일‘서울신문’이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2020

년 혼인·이혼 통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

난해 혼인(혼인신고 기준) 건수는 21만 4,000건으로 

1년 전보다 10.7%(2만6,000건)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최소치

다. 감소율은 1971년(-18.9%)에 이어 두 번째로 높

았다. 혼인 건수는 2012년 이후 9년 연속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4.2건으로 전년 대비 0.5건 줄면서 역시 사상 최저

치를 기록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3.2세로 10년 전보다 

1.4세 상승했다. 여성 평균 초혼 연령은 30.8세로 

10년 전보다 1.9세 늘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

았다.

초혼 부부 중에는 남자 연상 부부가 6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 여자 연상 부부(18.5%), 

동갑 부부(16.2%) 순이었다.

이날 현재 월세 100만 원 이상인 매물은 전체 월세 

매물의 6.4%에 달했다. 이는 2019년 동일(3.8%) 대

비 2.6%p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전체 오피스텔 중 월세 100만 원 이상

인 매물이 14.48%로 2019년 7.38%보다 7.1%포인

트 늘었다. 쓰리룸 매물은 25.21%로 재작년 15.12% 

대비 10.09%포인트 증가했다. 투룸(6.72%→10.8%)

과 원룸(1.45%→3.23%)도 소폭 상승했다.

쓰리룸 매물 중에서도 월세 100만 원 대 매물 비

율이 가장 크게 늘었다. 투룸은 월세 100만 원대 매

물이 6.19%에서 9.42%로 3.23%p 증가했고 원룸

은 100만 원대 월세 매물의 비율이 3.13%로, 재작

년(1.4%)과 비교해 1.73%p 증가했다.

한편 서울에서 월세 100만 원 이상의 원룸은 강남

구가 8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재 다방에 등

록된 매물 중 월세 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송파

구 신천동에 위치한‘롯데월드 시그니엘 레지던스’

오피스텔로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600만원이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20~40대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는 G5 국

가와 달리 국내에선 30~40대 여성들이 경력단절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이데일리’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은 전날 이러한 내용의 OECD 여성 고용지표 분석 결

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 여성들

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0.0%, 57.8%

로, OECD 37개국 중 33위·3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 그래프는 20대까지는 증가하다

가 30대 들어 크게 감소했다. 이후 40대 후반에 회복

했다가 50대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M자형 곡선으로 

나타났다. G5(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의 여성 

고용률이 20~40대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50대 

들어 감소하는‘포물선’형태인 것과 차이가 있다.

연령대별로는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25~29세 

71.1%로 가장 높았다가 30~34세에는 64.6%, 35~39

세엔 59.9%까지 낮아졌다. 

한국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65.0%가 육아·가사 부담을 꼽았다. 한경연은“우리

나라는 육아·가사 부담 때문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서 방출되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

가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여성 일자리 환경이‘유연한 근

로환경 조성’과‘여성 경제활동 지원’등 2가지 측면

에서 G5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이혼은 10만 7,000건으로 1년 전보다 

3.9% (4,000건) 감소했다. 연간 이혼 건수가 감소한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뜻하는 조이혼율도 2.1건으로 전년보다 0.1

건 감소했다.

다만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 이혼은 1년 전

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20년 

이상 이혼이 3만 9,700건으로 전체의 37.2%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0년 이상 이혼(1만 6,600

건)은 1년 전보다 10.8%나 급증하면서 10년 전의 

2.2배까지 늘었다.

▲  가장 비싼 월세가 있는 롯데월드 타워. 사진=롯데건설

▲ 지난해 결혼 건수가 1971년 이래 가장 적었다. 사진=shutterstock

▲ 육아·가사 부담으로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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